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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약 5평 남짓한 오두막집에 삽니다. 맨발로 캠프 이곳 저곳을 다닙니다. 아빠랑 형

아는 매일 옥수수 밭에 일하러 가고, 엄마는 아픈 동생을 돌봅니다. 나는 매일 흙바닥

에 새를 그렸다 지웠다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 캠프를 나가는 것을 하루에도 수백 번

도 더 상상합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빠, 엄마, 형아, 동생 등 우리 가족 아홉 명이 한국

이라는 나라에서 온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이 아저씨는 36색의 크레파스, 색종이, 스케

치북, 맛있는 과자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하늘을 나는 새를 마음껏 그

렸습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꿈을 꾸었고, 아저씨는 “간절히 바라면 꿈은 

이루어진단다. 또,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말처럼 마침내 그 꿈을 이룬 나의 

이름은 ‘재정착 난민 쏘태’입니다(2016년 11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재정착 난민 멍태엉 

가족의 넷째아들 쏘태(6세)의 이야기).

1. 재정착 난민제도

지난 11월 2일 오전 8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난민캠프에서 머

물다 국내로 들어오는 미얀마 난민 일곱 가족 34명의 입국 행사가 있었습니다. 재정착 

난민제도란 해외 난민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유엔난민기구(UNHCR) 추

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50년대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추진해왔

으며 미국, 호주 등 29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10년부터 이 제도

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의해 재정착 난민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3년간 90명 이내에서 난민을 시범적

으로 정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시범사업 분석 및 평가 등을 거쳐 정식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미얀마 난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난민은 미얀마 난민들입니다. 2015년부

터 현재까지 56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입국하였고, 이 가운데 2015년 제1기 난민 22명

의 경우 인천 영종도의 난민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기초 법질서,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3. 난민 아동 지원을 위한 MOU 체결식

미얀마 난민 가운데 특별히 2세대인 아동들의 경우 교회와 지역사회의 큰 관심이 필요

합니다. 유럽과 미국과 같이 다민족/다인종 국가들의 경우 이민 1세대들보다 2세대들의 

범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품기 위한 다양

한 노력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소(소장 이규홍)와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이사장 주승

중),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대표 이병철)은 난민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난민 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난민 등 이민자 정

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기타 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정보 교류 등을 

서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4. 오래된 미래

미얀마 난민들은 2015년부터 입국하게 되었지만, 사실 미얀마 출신의 이주민들은 이미 

우리 주안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 부평역 앞에는 미얀마 사람들

의 모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평역 앞에는 성업 중인 미얀마 식당만 10-20

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얀마 난민을 돕기 위한 주안복지재단의 첫 발걸음의 해답은 이미 진행되어

온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2017년부터는 주안교회 

외국인 선교국 안에도 미얀마 예배가 신설된다고 하니 함께 협력하여 이들을 하나님 나

라의 백성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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